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남석훈 니콜라오 408-571-8785
총구역장 : 조재우 요    셉 408-966-5496

연중 제30주일                                                 2023년 10월 29일 / 제609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미정 제1독서 이준혁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46 봉헌 212, 217 성체 166, 155 파견 415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Sylvia Sicat  2nd Reader Kane Lee

입 당 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

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탈출 22,20-26

화 답 송 |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  

   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  

   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 2독 서  | 1테살 1,5ㄴ-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마태 22,34-40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11월 05일 주일학교 YES Fr. Theodoro

11월 12일 주일학교 YES

11월 19일 주일학교 YES

11월 26일 주일학교 YES Fr. Jim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아직도 영글어 갈 때

지난여름 서울·의정부교구 부제들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 가운
데 정통 유다인들의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낯설었습
니다. 정통 유다교를 따르는 남성들은 검은 양복 내
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를 두르고, 챙이 
넓은 모자와 길게 땋은 구레나룻을 고수합니다. 기
도문을 암송할 때 머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이마에 
성경 구절을 넣은 성구갑과 팔에 띠를 두른 모습은
마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 “네 마
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라는 율
법을 준수하는 충실함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습도 새삼 떠올려봅니다. 교계 신문을 통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 숫자가 급감한다는 소식이 들
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대 및 기성종교
에 대한 실망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합니다만, ‘충실
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충실함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중심적 사랑과 무사 안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하느님을 자
기 뜻대로 조정하고픈 바램과 유혹 때문이고, 그 결
과에 실망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
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첫
째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결국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이
라는 으뜸 계명 외에도 그와 상응하는 계명. 즉 서
로 분리될 수 없는 계명으로 ‘이웃사랑’을 말씀하십

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여러 차례 누군가의 이
웃이 되어주라는 말씀뿐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고서는 당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신 적
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가치를 폄하하신 것이 아
니라 사랑의 외연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
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자기중심의 함몰된 삶을 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을 향해 뻗어나갈 때 우리 삶은 하느님
의 사랑을 닮아갈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발
판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누군
가에게는 삶의 희망과 위로가 되며 내일을 마주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 여러분, 아직
도 영글어 갈 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러면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최우주 필립보 신부 | 대신학교 지도신부



     5분 묵상   

1970년대 영국의 한 대기업에서 업무효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팀은 가장 평균적인 부서를 하나 골라 다양한 변화
를 줬습니다. 모든 직원을 인터뷰하며 성향을 분석
한 뒤 먼저 주급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색
상과 밝기를 다양하게 조절했고, 점심 메뉴나 회사 
내의 음료 배치 같은 생활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였
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조절할 때마다 직원들을 
찾아가 느낀 점과 개선점을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
엇 때문에 업무효율이 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실험에 들어가기 전보다 눈에 띄게 높은 성과가 나
타났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 연구팀은 
이제 반대로 혜택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혜택을 원래대로 돌렸는데도 업무
효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
행된 조사를 통해서 부서의 업무효율을 높였던 것은 
다름 아닌 직원들을 향한 ‘관심‘이었다는 사실이 밝
혀졌습니다.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제1독서의 탈출기에서 하느님은 당신
의 백성에게 과부나 고아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분노를 터뜨릴 것

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기울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이 
원하는 하느님 사랑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지
속적인 관심의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그분의 뜻
을 알아듣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기
도합니다.

- 굿뉴스 -



공지사항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2일(목):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4일(토): 위령의 날 묘지 미사
  - 11월 5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 11월 9일(목): 성시간
  - 11월 12일(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 11월 23일(목), 24일(금): Thanksgiving, 평일 미사 없음
  - 11월 30일(목) - 12월 2일(토): 사목회 워크샵

▪주일학교 할로윈 행사 안내
  - 일시: 10월 29일(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성당 체육관
  - 내용: 코스튬 퍼레이드 및 액티비티 활동
  - 대상: K-7학년 어린이
         (킨더 미만 어린이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안내
  - 일시: 10월 29일(주일), 오후 12시 - 1시
  - 장소: Room A

▪TVKCC 주일학교 견진반(8학년 - 10학년) 피정 안내
  - 기간: 11월 3일(금) - 5일(주일)
  - 장소: Redwood Glen Camp & Conference Center
        (100 Wright Dr. Loma Mar, CA 94021)
  - 대상: TVKCC 주일학교 견진반(8학년 - 10학년)
  - 등록비: $250
  - 문의: Andrew Lee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11월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오클랜드 한인 성당과     
  합동으로 연도 및 위령 미사가 봉헌됩니다.
- 일시: 11월 4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Los Altos 소재)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11월 5일(주일), 오전 10:45
  - 장소: Room A
  -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학부모 성체조배 모임 안내
  - 대상: 영어미사 참례하시는 주일학교 학부모님
  - 일시: 매 주일 오전 9시 30분(늦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 장소: 소성당
  - 준비물: 묵주
  - 문의: Linda Park(925-858-7037)
  - 10월 29일, 11월 19일, 26일에는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봉성체 희망자 파악
  -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봉성체 일정: 희망자 파악 후 추후 공지 예정

▪10월 반모임 일정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10), 김윤숙(8-10), 두신(9,10), 박주암(10),        
    배예자(9,10), 이동식(7-9), 이재실(7-9), 이정미(9,10),    
    정성진(8-12), 최두은(10), 하창완(10), 함종식(10,11),    
    허선영(5-8), 홍사현(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0), 김윤숙(8-10), 이재실(7-9), 하창완(10),      
    함종식(10,11), 홍사현(10) 
  - Bishop’s Appeal
    김성치(10), 김윤숙(8-10), 두신(9,10), 이재실(7-9),       
    하창완(10), 함종식(10,11), 홍사현(10)  
  - 건축봉헌 박찬호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873 $319 $5440 $160 $260 $8052

마태 5 10/28(토) 8PM Room A 510 468 8371

마태 6 10/29(일) 12PM 김도연 가정 925 719 9737

박형은 율리아나 (루카 3) / 이혜영 세실리아 가정 (루카 7) / 
조영주 안나 (루카 8) / 김재진 토마스 가정 (루카 8) / 

이윤기 하상바오로 (마태 6)


